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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익산·완주 국가산단으로 전북 특화산업 원팀 지원”

- 5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산단 조성방안과 국토교통 지역 현안 논의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

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현안회의를 가지고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성공 조성

방안과 전북의 국토교통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단이 입지한

익산에 새 식품전문 산단을 확대 조성하여 K-Food 선도기업들이 지역에 

계속 투자하고, 스마트팜, 음식 조리 자동화 등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

하는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제시하였다.

    * 푸드테크 :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BT·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ㅇ 또한, 우리나라 제일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완주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수소 상용차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완주의 수소생산 기반과 연계하여 전북 

일대에 완성도 높은 수소모빌리티 산업생태계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회의 이후, 국토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

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에 뜻을 모았다.

□ 원 장관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 모빌리티,

수소, 생명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첨단산업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면서, 

 ㅇ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은 속도감 있는 조성과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신 만큼, 익산, 완주 국가산단의 시행자인 LH, 전북

개발공사와 함께 후속절차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 “정부와 전북이 새만금에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두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유치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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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전북에 발전의 기회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새만금에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전라선 고속화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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